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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positive effects of forest activities for children from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households in local children's centers and the effect of such activities on the protective 

factors of their development. One hundred and eighty five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Forest Activities 

Program, which conducted over a total 8 sessions. Pre-post test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scale, 

DAS, multiple life satisfaction scale, ego-resilience scale were conducted and the children then made 

picture stories during the program itsel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pre-post 

tests were as follows: first, the negative emotions of participating children decreased significantly. 

Second, the school-satisfaction and self-satisfaction levels of the participating children increased. Third 

the participating children's positive perceptions of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lso increased 

through the forest activities. Finally, there were differences of the change types of picture stories that 

children created while they we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d these divergences were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se forest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upon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s of such 

forest activities qualitatively, greater support for the active involvement of childre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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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 부모의 이혼과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거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정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7

년도 아동복지사업에 정의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개념을 살펴보면 빈곤과 위기로부터의 보

호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정서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

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 소외뿐만이 아니

라 교육, 문화, 심리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며 이

곳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을 소외계층의 아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들은 현재 특별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소외상태로 인해 향후 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높

은 집단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연구

들은 이들이 또래관계에서의 배척과 고립(Park, 

2005),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Choi, 2008; Kim, 2004)의 경향이 

높음을 보고해왔다. Levin과 McDevitt(1993)이 

경제적 빈곤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을 밝혔던 

바와 같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부정적 정서, 전반적 생활수준의 낮은 질과 이

로 인한 만족감의 저하는 이후 비행과 같은 반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지역아동센터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

인들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단기간의 어

떠한 활동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들을 변화시키

기 어렵다면 위험요인에 반하여 열악한 환경에

도 건강한 발달을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보호

요인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이 스스로와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객

관적으로는 불리함이 있다하더라도 주관적인 

평가의 긍정성을 가질 때 그의 적응력은 향상되

며, 이것이 발달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이러한 주관적인 삶의 질 평가에서 정서성

은 핵심적인 개념이다(Larsen, Diener, & Lucas, 

2002). 긍정적인 정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를 이끄는 반면 부정적 정서는 자신의 삶과 환

경에 대한 불평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정서성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 

정서는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생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물리적 

환경조건보다 선행된 심리적 조건 개인의 삶에 

생활만족도를 강조한다. 생활만족도는 삶의 행

복감의 중요한 척도로서,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

보다 선행된 행복감 증진의 요인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행복감을 느끼고 유지시킬 수 있는 

상위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



숲 체험 활동이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 생활만족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연구 3

- 225 -

시키고 삶의 긍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Diener, 

Gohm, Suh, & Oishi, 2000; Lyons, 2004; Mathews, 

Hilyard, & Campbell, 1999). 

또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위험요인

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지 않고 효과적인 대처를 통하여 적응적

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Garmezy, 1990; Ryff & Singer, 2007).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경험과 생활환경을 긍정

적으로 지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긍정

적 변화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강화는 발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아동들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

정서성, 생활만족도, 자아탄력성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중

요한 심리적 보효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보호요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아동

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집단 프로그램들이 시행

되어왔고 그에 대한 효과를 밝혀왔다. 이 중에

는 사회성 훈련과 같은 기술의 습득을 주된 목

표로 삼고 있거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완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러나 심리적 

보호요인들은 외부로부터 습득된 지식과 기술

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체험을 통해 내부로부

터 싹트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숲은 기술과 지식의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안이 될 수 있다. Shin(2003)은 숲에서의 체험

이 인간본성 근본적인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

룰 수 있는데, 숲 경험을 통해 자기 만족감 자

연친화적인 감수성과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일상생활 전

반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Kaplan과 

Talbot(1983)는 숲체험을 통해 정서적인 평온함

과 자제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했으며 Lyytinen 

(1992)은 숲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고 자기 이해를 통해 대인관

계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숲의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피톤치드나 테

르펜, 음이온, 파동 등 숲의 식물들이 뿜어내는 

물질들이 신체를 활성화시켜 신체적인 질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 질환과 마약이나 알코올, 비행 등 반사회적

인 행동의 교정, 스트레스와 우울의 감소 등에

도 치유효과가 있음을 밝혀왔다(Choen, 1999; 

Lee, Shin, Kwon, & Kwon, 2003; Shin & Oh, 

1996). 

숲의 긍정적인 효과는 성인들만이 아니라 어

린 유아와 아동들에게도 유의하였다. 숲체험을 

통해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감수성이 증가되었

으며(Bang, 2008; Choi, 2008; Kang, 2009), 아

동의 학교적응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힌 연구들

이 있다(Kim, 2004; Kim & Lee, 2006). 뿐만 아

니라 숲체험이 정서적 수용성과 정서조절능력

의 향상, 공격성과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의 감소 등(Cho, 2012; Kim, 2011; Kim & Kim, 

2006; Lee, 2007) 사회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Kim과 

Lee(2006)는 숲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숲의 긍정적인 효과는 발달의 위험요

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내

적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는 숲의 효과는 긍정

적인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의 보호요인과 관련

되며 자기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대인

관계에서의 민감성과 자기조절능력을 증가시키

는 숲의 효과는 부정적인 상황에나 예기치 못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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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숲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아동센

터 아동들은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주변 가까운 곳에 숲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적

인 숲체험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숲체험 활동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

외계층 아동들에게 대한 숲체험의 긍정적 효과

가 입증되어야 하겠으며, 긍정적 효과를 배가시

키기 위해 숲체험 활동에서 유의할 점들에 대해

서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

상으로 숲체험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Kim(2013)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삼

림경험이 분노와 공격성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밝혔으나 특정정서의 감소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참여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포괄하여 설명하지 못하

였다. 

게다가 숲체험의 긍정적인 효과를 밝힌 연구

들은 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요인들

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사전사후 점수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어

떠한 활동에서라도 참여한 모든 아동들이 동일

한 경험을 하며 동일한 효과를 갖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이 

어떻게 활동에 임했는가에 따라 개별아동들이 

가지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의 개인차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나 개

별 아동이 가진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참여대상을 선별하는 과

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참여한 아

동을 독려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활동 참여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

를 들 수 있다. '그림이야기 만들기’는 언어적 

수단만으로는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의 

내적 측면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동이 만든 그림 이야기 속에 아동의 정서, 욕

구, 흥미와 관심, 사고 및 관계의 질 등이 반영

되기 때문이다. 위니캇(Winnicotte)은 아동의 그

림놀이를 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

며, ‘그림 이야기 검사(Draw a Story)’를 개발한 

Silver(2007) 또한 그림이야기 만들기가 평가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치료나 교육과정에서 변화

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됨을 제안한 

바 있다. 미술치료나 미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

고 자 한 연구들(Kim, 2005; Seo, 2010)에서도 

그림이야기 만들기를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였

다. 따라서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활동의 

각 회기 내 아동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

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참

여와 수행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이해함은 물론 

활동의 수행 중 보다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

요한 아동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숲체험이 발달의 위험요소를 가지

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

다. 더 상세하게는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

들이 숲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자기와 생태

환경과의 관련성을 알아나가고 생명의 소중함

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성을 회복하

고 치유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효과가 아동 자신은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지

각방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인 인식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숲체험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숲 체험 활동이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 생활만족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연구 5

- 227 -

중요한 발달의 보호요인으로 고려되는 정서성, 

생활만족도, 자아탄력성의 증가를 통해 발견하

고자 했으며, 그 효과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방

안으로써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 수행과 활동

의 긍정적 효과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숲체험 활동이 참여아동의 긍정

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

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숲체험 활동이 참여아동의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숲체험 활동이 참여아동의 자아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 4> 숲체험 활동 중에 수행한 그림이

야기과제의 변화유형으로 숲체

험 효과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본 연구의 숲체험 활동은 ‘(사)녹색교육센터’

의 숲생태감수성 향상 사업으로 기획 및 수행되

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2013년 2월 사업설

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지역의 아동센터로 안내

서와 함께 참가신청서를 배부했으며, 참가 신청

한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답사와 담당교사 면담

을 통해 8개 센터를 선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프로그램에 배치하였다. 

활동의 내용은 녹색교육센터에서 숲치유 분

야에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온 대학교수의 자

문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녹색교육센터에서 수

행해왔던 숲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지역아

동센터와 주변 환경 답사, 연구자와 효과검증을 

위한 활동구상, 숲교사 연수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의 Table 1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

하였다. 

녹색교육센터의 생태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은 

숲과 생태학습효과는 물론 숲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우려되는 생활과 심리적인 문

제들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아동

들을 위한 숲체험 활동 또한 아동이 자신의 생

활과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하

며, 자연환경은 물론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소

중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어울림과 협력의 기회

를 신장하여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숲이 주는 안정감과 보호의 역할을 인

식함으로 인해 정서적 안정성과 자존감이 향상

되는 것을 돕는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다니고 있는 아

동들과 동네 가까운 숲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먼 숲을 방문하고, 더 나아가 숙박을 같이 

하는 캠프의 장에서 더욱 심화되고 반복되어 체

험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구성하였다.

긍정경험의 반복과 심화는 참여한 아동들에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시행착

오를 통한 변화, 그리고 성공적인 적용의 기회

를 제공한다. 그리고 숲교사들은 긍정의 모델이 

됨과 동시에 아동들의 수행을 가이드 하는 안정

적인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

구에서의 숲체험 활동은 교사와 참여아동들 간

에 보다 신뢰롭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하

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2013년 3월 중 참여 지

역아동센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를 위

한 1박2일의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숲교사들

은 프로그램 수행에 앞서 3회 이상의 교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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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gram of the forest activities

Session 

number

Session 

time
Theme Contents Goals

1 5 hours ∙ To get close to the 

forest

∙ Creating 

relationships: me, us, 

and the forest

- Orientation

- Becoming friends with the 

nature 

- Searching for near the forest

- Forests play

- Making a picture story: You 

wanna hear my story?

- Rapport between children and 

teacher

- Taking an interest in near forest
2 5 hours

3 2 days
∙ Joyful Forest: The 

forest camp!

- Forests play and meditation

- Library in the forest

- Walking in the woods at night: 

awakening the senses

- Making a picture story: You 

wanna hear my story?

- Leaving the city to experience the 

deep forest

-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respect the nature 

- Experience of closeness and 

connectedness through the 

community play

4 5 hours

∙ Friendly forest: One 

of the forest! 

- Forests play and meditation

- Library in the forest

- Korean traditional games

- Learning and singing an 

ecological song

- Tracking eco-play

- Making a picture story: You 

wanna hear my story?

- Experience of intimacy with the 

forest 

- Knowing the near forest through 

various activities

- Experience of emotional stability 

and healing through the forest
5 5 hours

6 5 hours
∙ Sharing the forest: 

Distant forest picnic! 

- Forest experience play

- Healing activity in the forest

-Making a picture story: You 

wanna hear my story?

- Observation of a variety in the 

nature through distant forest picnic

- Sympathetic experience with the 

nature in the forest

7 5 hours

∙ Memorizing the 

forest: Wanna go 

back to the forest!

- Preparation of finishing and 

Finishing activities

- How to live life in harmony 

with the forest

- Writing a letter to friends of 

the nature

- Making a picture story: You 

wanna hear my story?

- Finding and using my own special 

tree and forest 

- Experience of good-enough object 

to confess my worry and negative 

feeling 

- Expanding of the interest from the 

forest to the various environments 

and communities 

8 5 hours

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반기

(4∼6월)와 하반기(9∼12월)의 2분기로 나누어 

수행되었고, 아동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지는 총 8회기의 프로

그램 활동에 참여하였다. 숲교사의 자격을 갖춘 

녹색교사 8명이 참여지역아동센터 당 2명씩 파

견되었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자원봉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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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Children's 

Center
District

Grade
Total

Low High

Boy Girl Sum Boy Girl Sum

Program 

Participation 

group

1H

A Yangcheon-gu 2 4 6 2 8 10 16

B Songpa-gu 4 5 9 7 9 16 25

C Dongjak-gu 10 5 15 6 4 10 25

D Seongbuk-gu 4 8 12 4 7 12 23

2H

E Seongdong-gu 4 3 7 6 10 16 23

F Seongbuk-gu 6 6 12 11 2 13 25

G Seongbuk-gu 7 3 10 5 11 16 26

H Mapo-gu 4 9 13 3 6 9 22

sum 41 43 84 44 57 101 185

Control 

group

E Seongdong-gu 7 5 12 5 13 18 30

F Seongbuk-gu 7 5 12 11 5 16 28

sum 14 10 24 16 18 34 58

Total sum 55 53 108 60 75 135 243

Note. 1H: Participation in the first half, 2H: Participation in the second half

들과 함께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숲교사가 

전담하였으며 다른 교사와 활동가들은 보조교

사 역할을 맡았다. 

2.연구대상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8개 지역아동센터의 

187명(남: 85, 여: 102)이었으나, 2명의 아동이 

탈락하여 총 185명이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참

여, 사후검사의 수행을 마쳤다. 비교를 위한 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수는 58명(남: 30, 여: 28)

이었다. 이들이 소속된 지역아동센터, 학년, 성별

로 분류한 대상아동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참여아동들이 소속된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

의 양천구, 송파구,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 동

작구에 위치하며 참여 신청을 한 센터들이었다. 

참여아동의 학년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저

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고학년으로 

구분하였으며, 저학년의 경우 자기보고식의 질

문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사후의 비교 질문지는 ‘주관적 행복감 척

도’와 ‘DAS 검사’만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한 통제집단으로서 수행을 비교한 2개 지역아

동센터의 아동들은 하반기 프로그램을 수행하

기 전에 상반기 프로그램을 수행한 아동들과 동

일한 시기에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하였다. 따

라서 이들 센터의 아동들은 상반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동안 통제집단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상적인 토요일을 

보냈다. 이들이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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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속 아동들이 변화된 지역아동센터가 있

었기 때문에 몇몇 아동들은 통제집단에 포함되

지 않고 새롭게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3.연구도구

1)사전․사후 검사

(1) 주관적 행복감 척도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자신의 삶의 질적

인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안녕감

으로 설명될 수 있다(Veenhoven, 1997).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성의 평가는 주관적 안녕감척도

를 사용하였다. Subjective Well-being Scale of 

Children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

한 척도를 Seligman(2006)이 수정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Seligman 

(2006)이 4개 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문항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평가, 타인과의 비교에 의

한 평가, 삶을 즐기는 지에 대한 평가,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의 유사도 평가로 구성되었다. 

아동은 자기보고 형식으로 1에서 7까지의 평정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답을 기입한다. 1∼3번 

문항은 긍정적 문항이며 마지막 4번 문항은 부

정적 문항이다. 점수의 산출은 긍정문항의 점수

를 그대로 합산하고 부정문항의 점수를 역산하

여 4에서 28점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 척도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 .75로 적절하였다.

(2) DAS(Draw a story)검사

DAS(Draw a story)검사는 Silver(2007)에 의

해 개발된 검사로 일련의 자극그림들을 주고 2

개의 대상을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대상 사이

에 일어난 것을 상상하도록 하고 상상한 바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요구한다. 그림그리기가 

끝나면 짧은 글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는데, 그림과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검사이다. 이렇게 평정된 그림이야기

의 내용은 검사를 수행한 사람의 부정적인 정서

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검사는 특히 정서장애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을 유의미하게 변별할 

수 있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외에

서 다양한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부정

적인 정서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

들이 발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수행을 지시하여 문제가 되는 

정서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와 교육

의 과정에서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검사이

다. 그림이야기 검사의 반응내용 평가는 1점에

서 5점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점수가 낮

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인의 평가자가 서로의 평가기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의 기준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최종평가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20명 

아동의 그림이야기를 무선 추출하여 두 명의 평

간자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평가자간 일치도는 

.80으로 적절한 수준에 해당되었다.

(3)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

Huebner(1994)에 의해 개발된 다면적 생활만

족도 40문항을 Lee와 Lee(2005)가 번안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K-MSLSS(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12세

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친구, 학교, 가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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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ypes of picture stories change in sessions of the program

Change of 

stories 

Type 

number
Classification Examples of the story topics

None

1
Keeping negative and aggressive 

stories

∙ Aggressive story: ate. killed.

∙ Negative story: lied. ditched. lonely. committed 

suicide.

2

Keeping descriptions of forest 

activities

Keeping positive fiction stories about 

materials related to forest activities

∙ Description of forest activities: observed ants. 

observed leaves or bark.

∙Positive fiction story: the ants were in love with each 

other. Eunsasi trees and magpies became friends. Trip 

of the squirrel family.

Change

3

Change from negative and aggressive 

stories to positive fiction stories of 

conciliation, care, safety, hope and 

fulfillment

∙ Reconciliation: befriended each other. 

∙ Caring: mom took care of the baby. 

∙ Safety: protect him. save him. 

∙ Hope or wish fulfillment: what he or she wants 

accomplished.

4
Change from negative and aggressive 

stories to forest activities stories 

∙Description of forest activities: observed ants. Leaves 

or bark were observed.. 

5

Change from neutral and general 

descriptions or positive fiction stories 

to negative and aggressive stories

∙ Neutral description: observed flowers or trees. 

∙ Neutral fiction: Magpie left to travel. feeding 

earthworm.

자아 5개 하위영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

각을 묻는 질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

문에 대한 답은 6점 척도에 자기 기입하는 방식

이며 역산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모든 

질문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다면적 생활만

족도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으로 적절하였다.

(4) 자아탄력성척도

Ego-Resiliency Scale은 Park(1997)이 O'connell- 

Higgins(1983) 및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

한 Ego-Resiliency(ER) Scale을 기초로 수정․개

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

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별로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 역시 자기보고

식으로 구성되어 4점의 리커트식 척도에 대한 답

을 구한다. 긍정적인 문항의 점수는 그대로 합산하

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40∼160점의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척도

별로 점수를 구하여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 점

수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로 적절하였다.

2)수행과정에서의 변화 평가

(1)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아동들의 프로그

램 참여과정 동안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아동들은 8회기 동안의 프로그램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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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ogeneity verification results of lower-grade children

Scale Group N M(SD) F

Pretest of DAS

Participation 76 2.05(1.08)

.14Control 17 1.94(1.35)

Sum 93 2.03(1.13)

Pretest of Subjective 

Well-being Scale

Participation 74 20.79(4.93)

.23Control 18 20.17(5.20)

Sum 92 20.67(4.96)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그림이야기를 완성하

는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아동들에게는 프로그

램에서 만나거나 배우게 된 대상을 소재로 하여 

자유로운 이야기 상상을 하고 이를 그림과 글로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림이야기의 평가는 

먼저, 이러한 이야기에 표현된 내용의 긍정 또

는 부정성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의 기준

은 DAS 검사(Silver, 2007)의 평가기준에 따랐

다. 그런 다음 그 주제를 표현하는 내용이 사실

적인 설명에 바탕을 두는 가 아니면 허구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였다. 아동들

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형식은 그림과 글을 중심

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 만화, 단순한 그림

표현 등 다양했으나 주된 표현은 글과 그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식에 관한 평가는 분류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의 평가의 회기

가 지남에 따른 변화양상을 분류하였다. 변화유

형의 평가는 모든 아동들의 그림이야기를 검토

한 후 회기별로 완성한 변화양상의 유형의 개수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Table 3과 같은 5가지의 이야기 변

화유형을 정하였다. 

4.자료분석 

사전, 사후로 사용된 질문지의 점수는 프로그

램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Paired samples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 집단 내의 사전, 사

후 검사 간 평균차 검증은 프로그램을 통한 유

의미한 변화와 통제집단의 변화 없음을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결과분석 시에는 저학년과 고학

년이 수행한 질문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결

과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남녀의 차이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프로그램과정 중의 이야기 만들기 수행의 

변화양상에 따른 결과 유의성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은 프로그램의 효과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통계분

석은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표의 사례수는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

고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를 의미한다. 

Ⅲ. 결과분석 

1.동질성 검증

사전사후검사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아동과 통제집단의 

아동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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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verification results of higher-grade children

Scale Group N M(SD) F

Pretest of DAS

Participation 90 2.37( 1.24)

1.42 Control 33 2.06( 1.32)

Sum 123 2.28( 1.26)

Pretest of Subjective 

Well-being Scale

Participation 89 19.93( 5.08)

.43 Control 32 20.63( 5.28)

Sum 121 20.12( 5.12)

Pretest of Life satisfaction scale: 

Friends

Participation 83 37.11( 7.22)

2.58 Control 31 39.48( 6.49)

Sum 114 37.75( 7.08)

Pretest of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articipation 80 31.39( 9.10)

.051Control 29 31.83( 8.59)

Sum 109 31.50( 8.93)

Pretest of Life satisfaction scale: 

Family

Participation 86 32.19( 6.78)

.010Control 31 32.32( 6.09)

Sum 117 32.22( 6.58)

Pretest of Life satisfaction scale: 

Environment

Participation 87 27.11( 6.85)

.250Control 30 27.80( 5.19)

Sum 117 27.29( 6.45)

Pretest of Life satisfaction scale: 

Self

Participation 84 21.62( 4.92)

.026Control 29 21.79( 5.22)

Sum 113 21.66( 4.98)

Pretest of Life satisfaction scale: 

Total

Participation 68 150.0(27.67)

.021Control 24 150.92(22.88)

Sum 92 150.24(26.38)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학년 아동들

은 프로그램에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시사되지 않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는 DAS검사와 주

관적 행복감을 묻는 질문 외에도 생활만족도 검

사와 자아탄력성 검사의 하위척도 별로 사전 동

질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 검사의 

감정통제 하위척도의 경우 참여집단의 아동들

의 사전점수가 통계적 유의도에 근접하는 수준

에서 높았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의 사전사후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결과분석에서도 

감정통제 점수에 있어서 사전사후의 결과의 유

의미한 차이가 시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학년 

아동들 간에도 참여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동

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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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scale scores between groups

Group Grade Test N M(SD) t

Participation

Low
Pre 70 20.73(4.97)

1.04
Post 70 20.06(5.71)

High
Pre 77 20.01(5.16)

-.77
Post 77 20.42(5.99)

Total
Pre 147 20.35(5.07)

.264
Post 147 20.24(5.84)

Control

Low
Pre 14 21.00(4.80)

-.11
Post 14 21.14(5.54)

High
Pre 27 19.74(5.13)

-1.15
Post 27 20.56(4.34)

Total
Pre 41 20.17(4.99)

-.93
Post 41 20.76(4.72)

<Table 5> Continued

Scale Group N M(SD) F

Pretest of Ego-resilience: 

Vitality

Participation 87 20.60( 5.69)

.236Control 31 20.06( 3.70)

Sum 118 20.46( 5.23)

Pretest of Ego-resilience: 

Emotional control

Participation 86 16.81( 2.96)

3.66Control 30 15.60( 3.08)

Sum 116 16.50( 3.03)

Pretest of Ego-resilience: 

Curiosity

Participation 87 22.41( 4.57)

.948Control 30 21.47( 4.66)

Sum 117 22.17( 4.59)

Pretest of Ego-resilience: 

Optimism

Participation 85 22.47( 3.40)

.066Control 31 22.29( 3.20)

Sum 116 22.42( 3.34)

Pretest of Ego-resilience: 

Total

Participation 73 104.96(16.19)

1.08Control 27 101.26(14.55)

Sum 100 103.96(15.78)

2.정서의 변화

1)긍정적 정서의 변화

긍정적 정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점수는 Table 6과 

같다. 사전사후 검사를 모두 수행한 아동은 참

여집단에서 저학년 전체 85명 중 70명이며, 고

학년 102명 중 77명, 통제집단의 경우는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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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DAS scores between groups

Group Grade Test N M(SD) t

Participation

Low
Pre 70 1.96(1.04)

-1.47
Post 70 2.19(1.07)

High
Pre 79 2.33(1.24)

-2.32*
Post 79 2.72(1.50)

Total
Pre 149 2.15(1.16)

-2.73**
Post 149 2.47(1.34)

Control

Low
Pre 13 2.00(1.47)

1.48
Post 13 1.38( .65)

High
Pre 28 1.96(1.34)

.70
Post 28 1.75(1.11)

Total
Pre 41 1.98(1.37)

1.39
Post 41 1.63( .99)

*p < .05. **p < .01.

24명 중 14명, 고학년 34명 중 27명이었다. 이

들의 사전사후점수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숲체험 활동의 참여로 아동들

이 보고하는 긍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증감이 없

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척도의 성격상 아동들

의 반응이 의도적인 반응편향이 있었을 가능성

도 무시할 수 없다. 검사점수를 입력하면서 무

조건 높은 숫자에 답을 기입하였기 때문에 마지

막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도 7점의 답을 쓴 아

동이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척도

에 대해 많은 아동들이 무성의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2)부정적 정서의 변화 

DAS 검사를 통해 알아본 부정적 정서의 변

화는 Table 7과 같다. 참여집단에서 저학년 전

체 85명중 70명과 고학년 102명 중 79명이 사

전사후검사를 완성했으며 통제집단의 경우는 

저학년 24명 중 13명, 고학년 34명 중 28명이 

사전사후검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분석결과, 참

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검사에서는 부정

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참

여집단에서는 사전사후 검사점수의 차이가 나

타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즉, 

참여집단 아동의 경우 사후검사에서는 부정적 

정서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점수평균으로 

볼 때 중립적인 정서표현으로 변화가 있었던 

반면, 통제집단은 부정적 정서반응 변화가 유

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참여집단의 고학년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전체의 유의미한 

변화에 고학년의 변화가 기여하는 바가 큼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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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아동의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향

에 머물러 있었다. 

참여집단 부정적 정서반응의 변화를 다시 성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저

학년이 근접한 수준에서만 정서변화를 나타내

었고(t = -1.74, df = 32, p = .09), 고학년은 유의

미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저

학년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고학년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t =-2.43, df = 45, p < 

.05). 이러한 결과는 숲체험 활동으로 부정적 정

서가 감소되는 효과가 고학년 여학생들에게서 

가장 컸음을 말해준다. 

DAS 검사에서 아동들이 상상한 이야기의 내

용을 보면, 자극 그림에서 가장 빈번하게 선택한 

그림은 폭발하고 있는 화산, 칼, 뱀, 화산, 공룡 

등으로 대상들의 관계는 주로 ‘잡아먹었다’, ‘칼

로 찔렀다’,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다’, ‘싸운다’ 

등의 공격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반응은 사

전검사에서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동들 모두

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숲체험 활

동 참여 후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비록 강한 

긍정의 정서를 나타낸 내용이 많지 않다할지라

도 이전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 완화되

어 중립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거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인물이 서로 화해를 하는 등 긍정적인 

결말을 부가하는 쪽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숲체험 활동을 통해 강

한 긍정성이 증가하지 않았다할지라도 아동들

에게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공격성 

등 부정적인 정서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정서의 감소 효과는 

고학년 여학생에게 가장 크게 났으나 정서변화

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관련성은 향후 연구에서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생활만족도의 변화 

다면적 생활만족도 척도는 고학년 아동들만 

수행 것으로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결과는 제시

되지 않았다. 고학년의 경우도 문항마다 작성한 

아동들의 사례수가 상이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도의 전체 점

수를 비교할 때에는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아동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하위척도 

별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학교생활과 자기 자신

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숲체험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질문지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참여집

단 아동들은 ‘학교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학교는 재미있다’, ‘학

교에서 하는 활동을 즐긴다’는 쪽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집단의 아동들이 숲

체험 활동을 통해 단체생활과 배움에 대한 즐거

움을 찾았으며 이후 학교에서도 단체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아생

활만족도에서의 변화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들이 많아졌다’,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

아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등의 문항에서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변

화를 나타냈다. 

4.자아탄력성의 변화

자아탄력성 척도 또한 고학년 아동들만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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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scale scores between groups

Subscale Group Test N M(SD) t

Total

Participation
Pre 48 152.67(28.59)

-1.64
Post 48 157.90(31.17)

Control
Pre 17 149.53(21.73)

.18
Post 17 148.47(21.80)

Friends

Participation
Pre 70 37.20( 7.24)

-1.61
Post 70 38.51( 7.01)

Control
Pre 26 38.96( 6.62)

1.45
Post 26 37.85( 7.01)

School

Participation
Pre 67 31.27( 8.97)

-2.84**
Post 67 33.75( 8.33)

Control
Pre 23 31.22( 8.94)

.22
Post 23 30.78( 5.14)

Family

Participation
Pre 74 32.92( 7.92)

1.18
Post 74 32.05( 6.45)

Control
Pre 26 32.00( 6.21)

.47
Post 26 31.58( 5.97)

Environment

Participation
Pre 75 27.08( 6.87)

-11
Post 75 27.16( 7.12)

Control
Pre 27 27.81( 5.46)

.33
Post 27 27.41( 5.96)

Self

Participation
Pre 69 21.49( 4.83)

-2.33*
Post 69 22.62( 5.82)

Control
Pre 25 21.60( 5.41)

-.49
Post 25 21.96( 4.97)

*p < .05. **p < .01.

행한 것이다. 결측치를 제외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 척도의 총점에는 프로그램 참여 여

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즉, 참여

집단과 통제집단 아동 모두에게 있어 자아탄력

성 척도의 총점에는 사전사후 검사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 

척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 

먼저, 참여집단의 경우 대인관계 척도의 점수

에서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

가 있어, 숲체험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1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4, 2014

- 238 -

<Table 9> Differences in ego-resilience scale scores between groups

Subscale Group Test N M(SD) t

Total

Participation
Pre 57 105.80(16.73)

-1.33
Post 57 108.30(18.23)

Control
Pre 21 100.95(15.90)

-.22
Post 21 101.43(16.67)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rticipation
Pre 74 23.00( 4.02)

-2.44*
Post 74 24.07( 4.51)

Control
Pre 25 22.68( 3.75)

-.22
Post 25 22.80( 4.19)

Vitality

Participation
Pre 74 20.80( 6.04)

-.57
Post 74 21.20( 4.12)

Control
Pre 26 19.92( 3.59)

1.23
Post 26 19.23( 4.05)

Emotional control

Participation
Pre 73 16.73( 2.98)

-1.14
Post 73 17.05( 2.99)

Control
Pre 26 15.69( 3.07)

-1.45
Post 26 16.46( 3.51)

Curiosity

Participation
Pre 70 22.24( 4.41)

-2.60*
Post 70 23.70( 5.10)

Control
Pre 26 21.42( 4.97)

.668
Post 26 20.96( 4.15)

Optimism

Participation
Pre 71 22.54( 3.61)

.82
Post 71 22.24( 4.28)

Control
Pre 26 22.19( 3.46)

.13
Post 26 22.12( 3.31)

*p < .05.

긍정적인 자아기능을 발휘하는 쪽으로의 변화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척도의 문항

들은 ‘친구의 말을 존중해주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며, 친구가 고민을 하면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성향의 정도’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

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했다는 것은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긍

정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생활만족도 검사의 하위척도 

중 ‘친구’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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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참고). 생활만족도의 ‘친구’ 하위척도

에서 친구관계를 묻는 문항들은 ‘나는 친구들과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 ‘내 친구들은 멋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심술궂다’와 

같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

한 질문들이다. 반면 자아탄력성 척도의 대인관

계 하위척도의 질문들은 ‘나는 친구들의 말을 

존중해준다’,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준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경우에 먼저 사과한

다’ 등과 같이 자신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

는가에 대한 질문들이다. 따라서 아동의 변화는 

친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보다 스스

로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

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호기심’ 하위척도에서

의 유의미한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기심 

하위척도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

력하는 성향의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나는 새

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건다’, 

‘나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

어있는지 알고 싶다’, ‘나는 친구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발견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무엇을 할 때 다

른 친구들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나는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알려고 한다' 등의 문

항들로 이 척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숲

체험 참여 아동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탐

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고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숲체험 활동에서 숲과 

자연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탐구활동들이 긍정적

인 영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수행 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해 살펴본 프로

그램 효과의 개인차

1)그림이야기 변화유형

참여아동들은 숲체험 활동의 매회기마다 활

동 중 인상적이었던 대상들을 소재로 하여 자유

로운 ‘상상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

였다. 이것은 아동들의 참여과정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아동들이 완성한 이야

기들은 평가준거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

했으며, 이것들이 회기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변

화했는가를 평가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변

화유형은 (1) 공격적, 부정적 이야기의 유지, (2) 

숲체험 활동과 관련된 서술 또는 숲체험 활동에

서 관찰한 대상을 소재로 한 긍정적인 픽션이야

기의 유지 와 같이 매회기에 걸쳐 완성한 이야

기의 주제와 표현내용의 부정 또는 긍정성이 변

화되지 않은 유형과 (3) 공격적, 부정적 이야기

에서 화해, 돌봄, 안전, 희망이나 소원성취 등을 

주제로 한 긍정적 픽션이야기로의 변화, (4) 공

격적, 부정적 이야기에서 숲체험과 관련된 서술

로의 변화, (5) 중립적이고 일반적 서술이나 긍

정적 픽션이야기에서 공격적, 부정적인 이야기

로의 변화와 같이 내용의 긍정 또는 부정성이 

회기가 지나면서 변화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아동 185

명 중 29.73%의 아동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유지되었고, 

29.20%의 아동은 이야기의 긍정적인 경향이 유

지되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

던 아동들도 유사한 비율로 18.92%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회기가 지나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

인 이야기에서 화해와 돌봄과의 주제로, 12.97% 

아동들은 숲체험 활동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야기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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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requency in change types of stories according to attending number of program

( ): %

Grade
Change type 

Total
1 2 3 4 5

Low 20 26 11 14 13 84

High 35 28 24 10 4 101

55

(29.73)

54

(29.20)

35

(18.92)

24

(12.97)

17

(9.19)

185 

(100)

들은 처음에는 숲체험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으나 회기가 

지나면서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

이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이야기의 내용에도 반

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가 지

나면서 오히려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주제의 이

야기에서 공격적, 부정적인이야기로 변화한 유

형을 보이는 아동들도 9.19%가 되었다.

2)이야기 변화유형과 숲체험 효과와의 관계 

참여 아동들의 이야기 만들기 과제수행의 변

화유형이 효과분석을 위한 검사결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변화

유형별 사전, 사후 검사결과의 유의한 차이 양

상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그림이야기 만

들기 과제가 숲체험 활동 동안의 아동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숲체

험 활동의 효과에 무엇이 기인하는 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

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11과 같다. 

먼저, 이야기 변화유형 1과 5에 해당하는 아

동들은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

다. 즉, 활동 중 수행한 그림이야기의 내용변화

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주제를 유지하거나 중

립적인 주제에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화

된 아동들은 긍정적인 정서의 증가,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 생활만족도, 자아탄력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유

형을 보였던 아동들은 숲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준에서의 부정적 태도와 자기인

식 및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야기가 긍정적 주제와 내용으로의 변

화가 있었던 아동들은 사전사후 검사결과 유의

미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

는 ‘이야기 변화유형 2’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서 나타났는데, 이들은 생활만족도와 자아탄력

성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전체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했을분만 아니

라 친구, 학교, 환경, 자아 등 하위척도별로도 

점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생활에 대

한 만족도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수준에서의 변

화이지만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아

탄력성의 경우는 비록 전체점수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할지라도 대인관계 하

위척도에서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활력, 호기

심 등의 하위척도에서의 변화는 유의수준에 근

접한 변화를 나타냈다. 여기서 참여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사전사후검사결과를 비교했을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활력성의 증가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 검사의 활력성 하위



숲 체험 활동이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 생활만족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연구 19

- 241 -

<Table 11> Differences between pre-post test scores according to the change types of stories

Change 

type
Scale Grade Test N M(SD) t

2

Life satisfaction scale: Friends High
Pre 21 36.52( 6.32)

-2.81*
Post 24 39.46( 6.85)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High
Pre 21 30.42( 7.38) -1.96

p = .07Post 21 33.05( 8.68)

Life satisfaction scale: Family High
Pre 23 35.35( 5.14) 1.82

p = .09Post 21 32.62( 6.58)

Life satisfaction scale: 

Environment
High

Pre 22 25.50( 6.32)
-2.26*

Post 23 28.35( 6.18)

Life satisfaction scale: Self High
Pre 20 22.10( 4.53)

-2.55*
Post 21 24.10( 3.27)

Life satisfaction scale: Total High
Pre 17 145.94(22.96)

-2.78*
Post 17 165.35(22.53)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igh

Pre 21 21.86( 4.56)
-2.49*

Post 23 24.09( 3.16)

Ego-resilience: Vitality High
Pre 22 20.00( 3.48) -1.79

p = .09Post 23 21.57( 3.03)

Ego-resilience: Curiosity High
Pre 21 22.05( 4.71) -1.85

p = .08Post 21 23.90( 4.06)

3

DAS

Low
Pre 10 1.30(  .68) -2.02

p = 0.74Post 10 2.30( 1.25)

High
Pre 19 2.21( 3.75)

-2.28*
Post 19 2.95( 4.19)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High
Pre 16 33.94(10.48) -1.84

p = .09Post 16 37.13( 7.87)

Life satisfaction scale: Self High
Pre 18 22.50( 4.87) -1.93

p = .07Post 18 23.72( 5.48)

Ego-resilience: Vitality High
Pre 18 21.11( 3.23) -1.94

p = .07Post 18 21.94( 3.87)

4 Life satisfaction scale: Self High
Pre 6 23.67( 3.83)

-2.99*
Post 6 25.33( 4.6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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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는 ‘상냥함, 즐거움, 주도적 활동’ 등이 가

능한 생활의 활력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 척도

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삶의 즐거움, 

즉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느끼고 있음을 말한

다. 앞서 참여집단 아동의 전체를 고려했을 때

에는 정서상태의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

했으나,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개인 간 차

이가 있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즉, ‘이야기 변화

유형 2’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경험과 교육에 의

하여 정서적 변화를 보일 가능성 또는 유연성이 

큰 아동들인 반면 ‘이야기 변화유형 1’에 해당

하는 아동들은 부정적 경험과 정서가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어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

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활력성의 증가를 나타낸 것은 ‘이야기 변화

유형 3’에 해당되는 아동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러나 이들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근접한 수준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이야기의 주제와 내용이 활

동의 초반에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이었다 하더

라도 회기가 진행되면서 화해와 어울림 또는 돌

봄과 안전, 희망의 성취로 변화했던 아동들이

다. 이야기가 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임을 

가정할 때, 이들의 변화는 숲체험 활동을 통해 

‘즐겁고 주도적인 정서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 ‘이야기 변화

유형 2’에 해당하는 아동들보다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8회기의 프로그램이 짧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나, 보다 장기적인 활동을 

제공하거나 향후 2차, 3차에 걸친 지속적인 숲

체험 활동을 경험한다면 이들의 변화가 보다 명

확하게 드러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야기 변화유형 4’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생

활만족도 중 자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유의

한 변화를 보였다. 이들이 ‘이야기 변화유형 3’

에 해당하는 아동들과 같이 공격적이고 부정적

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변화가 나타났기는 했어

도 그 변화의 방향은 숲체험 활동 중 자신의 경

험을 단순하게 기술하거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즉, 화해, 어울림, 돌봄 등 

자신에게 부족했던 바람들을 이야기를 통해 표

현하는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통해 내적 심리상태의 변

화를 경험하는 수준은 ‘이야기 변화유형 1이나 

5’에 해당하는 아동들과는 다르지만 ‘이야기 변

화유형 2와 3’에 해당하는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변화의 가능성 또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야기 변화유형 5’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야기 변화유형 

1’에 해당하는 아동들과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내재된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

내는데 있어 전체 분위기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

하거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쉽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숲체험 활동 과정동안 아동들이 

수행한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이들이 숲체

험 활동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를 반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

이 숲체험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도 관련됨

을 알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아

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 활동이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을 고취

시키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의 위험요인을 

완충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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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숲체험 활동

에 참여한 8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과 통제

집단으로 참여한 2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의 

수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숲체험 활동은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숲체험이 아동의 우울, 불안, 공

격성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Cho, 2012; Kim, 2011)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DAS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결

과의 유의한 차이는 숲체험이 공격적이고 파괴

적이며 분노가 주를 이루는 아동들의 부정적 정

서 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이러한 차이는 고학년에게서 더욱 효과적으

로 나타났으며, 활동 동안 수행한 그림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아동

들에게서 더욱 유의하였다. 

둘째, 숲체험 활동은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숲체험 활동이 아동의 학교적응, 친

구관계에 긍정적이 있었다는 Kim(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에서는 학교생활과 자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것

으로 고려되는 아동들, 즉 ‘이야기 변화유형 2’

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경우는 전반적인 생활만

족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볼 때 숲체험 활동이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증가

시키는 효과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참여를 독려할 때 더욱 배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숲체험 활동은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인 변화와 환경에 대한 호기심, 적극적인 태도, 

학습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즉, 참여 아동

들은 자아탄력성 척도의 대인관계 하위척도와 

호기심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점수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결과 및 해석부

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숲체험을 통해 아동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숲체험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숲 체험 활동은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는 데에는 효

과가 없었다. 즉,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알

아본 긍정적 정서성에서 사전사후검사 간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선행연구들 

중 숲체험이 아동의 긍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삼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이나 충동억제 감정이입 

능력들을 마치 긍정적 정서의 향상인 것처럼 간

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의 유

의미한 향상이 보고되지 않음에 대한 향후 연구

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 척도가 4개 문항

으로 다소 추상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아동

들의 평가자체가 이미 상향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사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나

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평정하도록 하는 

주관적 평가가 아동들에게 모호한 질문일수 있

다. 따라서 향후 긍정적 정서의 정도를 평가하

는데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묻는 평가도구를 개

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주관적 행복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연구들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아동들이 느끼

고 있는 정서는 단차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가 곧 긍정적인 정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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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결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정적

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단기간의 프로그

램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정서

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지어서 참여집단의 아동들이 ‘활력

성’, ‘감정통제’, ‘낙관성’ 등의 하위척도 유의미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06)과 

Lee(2007)의 연구에서 숲체험이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밝혔던 점과 Kim(2011)

의 연구에서 낙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보

고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인들을 측

정하기 위한 하위척도들의 공통점은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

을 때에도 이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등 ‘부정

적인 정서조절’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8회기

에 걸친 숲체험 활동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태

도와 자기인식 등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으

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적

으로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면의 부

정적인 감정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

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부정적 정서 변

화의 어려움은 결과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동들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DAS 검사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중립

적인 이야기로의 변화는 있었으나 긍정적인 감

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로의 변화는 없었던 점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외계층 아

동들을 위한 숲체험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내재

된 감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심리

치료적인 접근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그림이야기 만들기 수

행에서의 변화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 척도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활력성이 증가된 경향

이 차이가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다른 측면에서

의 논의가 가능하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에는 

개인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야기에 내

재된 부정적 정서성이 강하고 외부의 영향에 의

해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 즉 정서적 회복력이 

약한 아동들은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

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아동들의 그림이야

기 과제수행을 보면, 센터마다 주된 이야기주제

나 형식의 스타일이 있었으며 주도적인 한 아동

의 이야기 묘사 방식이 다른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동시를 지으

면 다음 회기에는 동시를 짓는 아동의 수가 늘

어나고, 한 아동이 만화를 그리면 다음회기에는 

만화를 그리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향후 숲체험 활동에서는 참여 

아동들 상호간의 역동을 고려한 지도방안이 포

함된다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숲체험 활동을 통해 친구, 가족, 환경 등의 

만족도가 증가되지 못했던 점은 숲체험이 생활

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만족을 해결해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 척도의 검

사결과에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

했음을 고려할 때, 비록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을 

포함한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

도 자신은 긍정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에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 긍정

적인 인식이 불만족스러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

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도 개인차가 있었으며, 

긍정적 인식을 행동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많았

다. 예를 들어, 아동들이 완성한 그림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무조건 

‘우리 이제부터 친구하자’라는 말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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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그것이 왜 자기 또는 다른 상대의 욕

구와 상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

라서 향후 숲체험 활동에서는 문제와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한 사회인지적 요소들을 활동 내용에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숲체험 활동의 효과가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변

인들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것은 숲체험의 긍정

적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효과에 대한 체

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

구들을 통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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